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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

회(회장 權吉相)는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재사(陵洞齋舍)에 오전11시 종친회

장(宗親會長) 34명이 참석하여 시조묘소

(始祖墓所)와 낭중공단소(郎中公壇所)에 

주과포를 올리고 참배(參拜)하고 하산하

여 대종원 안동사무소에서 정기총회(定

期總會)를 개최하였다.

시조묘소에서는 권길상 협의회장이 헌

작(獻爵)하고 낭중공 단소는 청도 권릉탐

사에 크게 공을 세운 권영성(權寧成) 협

의회부회장이 헌작(獻爵)하였으며 집례

는 합천의 권동술회장이 맡았다.

일행은 안동사무소에 도착하니 12시가 

다되어 간고등어 식당에서 오찬(午餐)부

터 하고 3층 회의실로 올라가 정기총회를 

권영갑(權寧甲) 간사(幹事)의 사회로 진

행하였다.

권길상협의회장은 내빈소개로 대종원

총재를 대신하여 참석한 권경석(權景晳) 

사무총장과 권계동(權啓東) 대종원 상임

부총재 그리고 산청에서 온 권영달(權寧

達) 대종원부총재를 소개하면서 바쁜 가

운데 종친회장협의회(宗親會長協議會)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협의회(協議

會)가 3년이 지나면서 여러 종친회장(宗

親會長)께서 협력(協力)해 주시고 지역

(地域)마다 순회(巡廻) 회의를 개최할 때 

해당지역(該當地域) 회장님께서 도와주

셔서 감사(感謝)드린다고 말하면서 만나

면 반갑고 친목하게 되니 금년은 지난해 

추진하려다 중단된 해외여행을 추진하려

고 하니 많은 회장님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날 권계동 상임부총재는 능골부터 참

석하여 격려사(激勵辭)를 하면서 종친회

장협의회(宗親會長協議會)가 

권길상(權吉相)회장을 중심

으로 매우 활발히 지역을 돌

아가면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

는데 매우 부럽다고 서두하고 

파종회장협의회(派宗會長協

議會)는 본인이 회장을 맡으

면서 역시 몇 곳 유적지를 순

회하였는데 금년은 봉화 닭실

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

다.

경과보고(經過報告)는 유

인물(油印物)로 대체하고 권

재주(權在珠) 감사가 감사보

고(監査報告)를 한 후 권영갑 

간사가 결산보고(決算報告)

를 하였다. 지난 회계년도(會

計年度) 총 수입은 16,637,120

이고 지출은 9,629,466원이라

고 하면서 52개 종친회(宗親

會)에서 년회비(年會費) 520

만원과 임기 중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감사 및 간사 

20만원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합천종친회장은 대종원

과 2중부담하는 것이냐고 질

문하여 대종원 사무총장은 종

친회장은 협의회 발전(協議

會發展)을 위하여 대종원에

서는 대의원회비를 안 받고 

있으니 종친회장협의회에 납

부(納付)하면 되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란다고 하였다.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이 축전(祝電)

이 와 발표하고 기타토의에서 길상회장

은 가을에 종친회장(宗親會長) 해외연수

(海外硏修)를 3박4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찬성 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

(進行)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간사 권영갑>

全國地域宗親會長協議會 定期總會

권이혁 안동권씨 대종원 명예총재는 전 

문교부장관, 서울대총장을 지내고 대한 

보건학회에서 1인자의 자리에 있는데 거

년에 대한보건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

술대회에서 [제21회 보건대상]을 수상하

였다.

보건학의 불모지에서 기초를 다지고 보

건협회를 창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권

박사는 1975-1980년에 이어 1985-1988년 

두 차례나 회장을 역임하여 보건협회 발

전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한

림대학교 한달선 대한보건협회장이 보

건대상의 권위를 생각해서 받아야 한다

고 적극 권유해서 상을 받고 상금은 협회

에 기증하려했는데 고심 끝에 우강 보건

포럼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포럼

은 앞으로 국민보건발전을 위한 정책으

로 발전의 소지가 다분 한 것이었다.

우강보건포럼 결성과 성과

우강보건포럼 운영위원회는 박형종 전 

인재대부총장(운영위원장), 이승욱 서울

대 보건대학원장, 이원창, 임국환, 정문식, 

정문호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첫 사업으

로 룕보건학과 나룖 라는 책을 출간하였는

데 보건학 발전에 기여한 학자 60 여명이 

집필하여 보건학 도입과정과 변천사를 

정리하였다.

권박사는 1957년 대한공중보건협회를 

창립하면서 룕당시에는 위생학(공중보건)

에 뜻있는 송형래, 양재모, 김명호씨를 중

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토론회를 했다. 토

론회를 할 때마다 신문사에서 안내 기사

를 써줄 정도로 공중보건이란 학문은 희

소성이 있었다.룖라고 하였다.

보건협회는 1975년 4월28일 재건 총회를 

통해 골격을 정비하고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중흥의 길로 나섰다. 곧이

어 학술지 창간호를 발간하고 12월 5일 첫 

학술대회를 열었다. 1979년 5월 18일 룕유

산균과 건강룖을 주제로 처음 열린 국제학

술심포지엄은 격년제 국제학술회의로 현

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룕양재모교수와 총

무 학술이사를 번갈아 맡았는데 보건학 

강의를 130회나 개최할 정도로 열성을 가

지고 뛰어다닌 모습이 떠오릅니다.룖하면

서 보건협회가 도약하지 못한 것은 수익

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아쉬워하였다.

3년전 성균관대 이사장을 끝으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권박사는 광화문 풀리

티넘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유작

작(餘裕綽綽)이란 주제로 수필을 썼으며 

이보다 앞서 [2008년 마이동풍, 2009년 어

르신네들이여 꿈을 가집시다.] 를 집필하

였고 이후 이화동 기독교회관에서 세계

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를 맏아 결핵퇴치

에 공헌하신바 크다. [2011년 청춘만세, 

2012년 인생의 졸업과 시작, 2013년 여생

을 즐기자. 2014년 전쟁과 평화(11집)]를 

출판하는 등 90을 훌쩍 넘은 연세에 그 많

은 소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의아할 정

도로 정력이 왕성하며 말 소리 또한 우렁

차 청중을 압도하니 존경심이 절로 난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의 

1층 사무실에서 조용히 집필활동을 하면

서 각종행사에 초청, 연사로 활동하고 계

시는데 보사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3부 장

관을 역임하시고 안동권씨중앙종친회장

직을 15년 맡아 발전을 이루신 권문에서 

보배같은 어른이시다.  (편)

保健大賞을 수상한 又岡 權彛赫박사

100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 고양! 

2015년 인구 101만 대도시의 위용을 갖춘 

고양시는 룏2020 평화통일특별시룑와 룏신한

류문화예술도시룑라는 5000년 전 씨앗의 열

매를 맺기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곳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지난 3월14

일 오전 10시, 고양시 주최, 고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제422주년 행주대첩기념제가 권

율도원수의 전공을 기리고 호국충정을 추

념하기 위하여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하여 선

재길 고양시의회의장, 방규동 고양문화원

장,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정현석 제60보

병사단장, 문용식 새정치민주연합지역위

원장(을), 박준 새정치민주연합지역위원

장(갑), 곽미숙 이재석 경기도의원, 고부미 

김효금 유선종 원용희 시의원, 이종경 덕

양구청장,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윤성선

(일산서구청장), 안동권씨대종원 권정달 

총재, 권경석 사무총장, 권영범 충장공도원

수종회장, 권영석(49. 보은. 34世 복야공파) 권

율부대연대장, 권정택 기로회장, 권영갑 수원종친회장, 권기택 청

주굛청원종친회장, 권영빈 추밀공파대종회사무국장, 권도연굛보근 

대종원종무위원, 권영방굛영복 대종원대의원, 권중우 문화재신라불

교건축대표 겸 대목장, 평화여성연합덕양지부장 아다찌노리꼬 외 

3명, 전라도병사 선거이장군 후손 30여명, 지도중학생굛초굛중굛고 학

생 500여명 등 총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했다.

이날 10시 20분부터 청소년들에게는 제례순서와 의미에 대해 

정동일 역사전문위원의 해설이 있었으며, 이어 제전의식에 들어

가 정대채 집례의 창홀과 이정례 집례해설, 이충구 제전위원장이 

감제를 하고, 초헌관 최성 고양시장의 전폐례, 아헌관 고양시의회

의장 선재길, 방규동 고양문화원장이 종현하고 음복례에 이어 망

료 순으로 11까지 제례을 봉행하였다. 

이어 분향에 들어가 권정달 대종원총재, 권경석 추밀공파 회장, 

권영범 충장공도원수종회장, 정현석 60보병사단장 헌화와 권영석 

권율부대연대장, 대종원임원진, 권율부대 장병 그리고 일반 참배

객이 모두 분향을 마쳤다.

이어 11시부터 대첩문 입구 앞 광장에서 정표씨의 사회로 승전

기념행사에 들어가 최성 고양시장, 정현석 60사단장, 선재길 고양

시의회의장, 방규동 고양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석 권율부

대연대장이 승전보고를 했으며 제3군 군악대연주, 의장대사열, 어

린이 역사 합창, 고양시 태권도협회의 시범과 비보이 공연, 충훈정

에서 활쏘기 체험도 해서 1,200여명의 관중의 환호로 열광을 하기

도 했다. 행사 후 이날 참제했던 권문가족은 예전부터 오찬을 마련

해 주었으나 이번에는 생략하여 참자자들이 의아하고 각자 삼삼오

오 자체 해결하였다.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2월12일(양력 3월14일) 전라

도순찰사 권율장군이 지휘하는 2,300여 명의 조선군이 왜군 3만여 

명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대첩이다. 오전 6시에 시작된 전투는 총 7

개부대로 이루어진 왜군과의 총력전이었으며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왜군은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다. 당시 대첩은 관

군, 의병, 여성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승

리였으며 왜군은 완전히 사기를 잃고 한성에서 철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선군은 그동안의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에 참여하였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권율장군을 비롯하

여 전라도 조방장 조경, 승장 처영, 경기도 수사 이빈, 충청도 수사 

정질, 충청도 순찰사 허옥, 전라도병사 선거이, 전라도 소모사 변이

중, 조대항, 권승경, 이완근, 이광선, 이충립, 두기문, 최영길, 박진

영 등이 행주대첩비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전투에 참가한 의병

장으로는 박유인, 윤선정, 이산휘가 기록되어 있다. 행주대첩은 우

리의 역사상 국난극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며, 그 애국

정신과 행주얼이 후손에게 길이 전해지고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민족정신을 길이 전하고자 매년 행주대첩제와 행주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날 행주대첩제 헌관급 제집사 천망기는 다음과 같다.

∆초헌관:최성(고양시장) ∆아헌관:선재길(고양시의회의장) ∆종헌

관:방규동(고양문화원장) ∆감제:이충구(충장사제전위원장) ∆집례:정

대채(충장사제전위원) ∆집례해설:이정례(충장사제전위원) ∆대축:

권정택(충장사제전위원) ∆상례:김광주(충장사제전위원) 

 <글:권오복편집위원, 사진:권경일기자>

제422주년 행주대첩기념제

제27회 安東權氏 전국 청굛장년회 문화체육축전

△종친회장들이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원내:권길상 협의회장 분향)

△시조묘소에서 종친회장일행 기념촬영.

△안동사무소에서 종친회장협의회 정기총회(원내 권길상 회장).

△권영석 권율부대 연대장이 승전보고를 하고 있다. 아래는 3군 군악대

△최성 고양시장과 권정택 축관(기로회장)이 독축하고 있다.

△3월 14일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최성고양시장, 권정달 대종원총재, 권율부대장 등 1천2백여명이 참제하여 제전의

식을 봉헌하였다.

△분향(좌상:대종원 권정달총재, 우상:추밀공파대종회 권경석회장, 좌하:정현석 권율부대

장, 우하:족친과 내빈들)

△내빈들




